
영가 찾는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
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6월 7일 (금) 오후 2시

●대 상 - 역학왕초보자, 철학관, 포교원운영자등
●강 의 내 용

- 기 초 반 : 쉬운오행풀이로듣기만해도기억할수있음
- 영가특강반 :
1. 조상(귀신)이발동한것을아는법 : 어느조상에게빌어야되나?
- 대.세운에서도발동한것을찾는법

2. 기도를하더라도묶여있거나장애가있는곳에가서풀어야된다.
3. 본 법을알면무속인의주장신도알수가있다.
4. 무속인보다도더정확하게뽑아낸다.
5. 결혼하면양가집조상이부딛히는가정
6. 결혼이안되거나결혼을해도풍파가많은가정

백 암 역 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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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반 모집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매월첫째일요일오후 1시 30분~ 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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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동과신통
『삼국유사』전 9편 중 제 7편에 자리한「감통」편
은 모두 10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앞의「의해」
편이 교학의 의미를 풀이한 고승들에 대해 언급이
고, 「신주」편이 밀승(密僧)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면, 「감통」편은‘자신이 느껴서 마침내 타인까지 움
직인’[感而遂通] 신앙의 사례들과 사회적인 메아리
를 싣고 있다. ‘선도성모 수희불사’와‘욱면비 염불
서승’, ‘광덕 엄장’, ‘경흥우성’, ‘진신수공’, ‘월명
사 도솔가’, ‘선율환생’, ‘융천사 혜성가’, ‘정수사
구빙녀’등이 감통편의 조목이다. 불보살의 조상(造
像), 예배(괋拜), 염불(곭佛), 사리 봉안, 불경의 사경
(寫經), 역경(譯經), 강경,(講經), 송경(誦經) 등과 같
은‘액션’[感]에 대해 불보살의 형상이 나투거나
[見相], 소리가 들리거나[聞聲], 자신의 고통이 뽑혀
지거나[拔苦], 행복이 늘어나거나[增福], 지혜가 키
워져 열리는[增智開慧] ‘리액션’[應]으로 나타난
다. 이처럼 감응은 중생의 요청[感]에 의해 불보살
이영험을작용하는[動, 應] 것을 가리킨다.
조목별 내용을 보면 ‘선도산 신모(神母, 娑蘇)의

도움으로 불사를 완성’하고, 아간 집안의 여종인 욱
면(郁面)이 미타사에서 염불하여 진신으로 왕생한
다. 광덕(廣德)의 입적 뒤 그 아내와 통정하려는 엄
장(嚴莊)에게 원효(元曉)에게 정관(淨觀) 수행을 배
워 왕생하게 하고, 경흥(憬興)이 국로(國老)가 되어
말을 타고 출가하다가 남산 문수사의 문수상(文殊
像)의 일깨움으로 말을 타지 않는다. 효소왕(孝昭王)
이 행색이 남루한 승려에게 공양하였더니 그가 석가
진신(釋迦眞身)이었고, 월명사(月明師)가 미륵의 도
움을 받아 도솔가를 짓자 두 해의 이변이 사라졌다.
선율(善괹)이『대반야경』을 펴내지 못하고 죽게 되
자 명부(冥府)의 관리가 완성하고 오라고 하여 10일
만에 다시 살아나 15년 전 죽은 여인의 간청을 들어
점등(點燈)하여 명복을 빌자 여인은 고통을 벗어나
고 선율은 경전을 완성하였고, 호랑이로 변신한 여
인이 자신의 가족이 저지른 살생의 죄과를 참회하기
위해 김현(金現)에게 공을 세워주고 죽자 그는 그녀
를 위하여 호원사(虎願사를 지어 추모하였다. 화랑
들이 풍악산을 유람하다 혜성이 심대성(心大星)을
범하여 유람을 그만 두자 융천(괾天)이 향가「혜성
가」를 지어 노래하자 괴변이 사라지고 일본군이 물
러갔으며, 황룡사의 정수(正秀)법사는 엄동설한에
천엄사 앞을 지나다가 걸인이 해산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옷을 벗어 덮어 도와주었고 그로 인해 국사
로책봉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감’(感)의 작용과‘통’(通)

의 반응이 상호간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어떠한 일방의 작용으로만 감동의 바다가 이루어질
수 없다. 감동의 바다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쌍방의
작용의 강도와 내용이 강력하고 간절해야 한다. ‘감
이수통’은『주역』(周易)「계사」(繫辭) 상(上)의“생
각이 없고[無思也], 행위가 없으며[無爲也], 고요하
여서 움직이지 않다가[寂然겘動] (스스로) 느껴서
마침내 천하의 연고에 통하기 때문이니[感而遂通天
下之故] 천하의 지극한 신이 아니면[非天下之神]
그 누가 이와 더불어 할 수 있으랴[其孰能與於此]”
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용[感]의 주체는
승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편의 조목들을 보면 승

려(광덕과 엄장, 경흥, 월명, 선율, 융천, 정수), 선도
산 신모, 국왕(경덕왕), 일반 서민(김현), 노비(욱면)
모두가주체가된이야기로구성되어있다.
중국의 도선(道宣, 596~667)은『속고승전』에「감

통」편을 편재하면서 감통의 의미를 수행의 힘이 높
은 고승(高僧)이 초인적인 현상인 기미[微]를 알아
느껴[感] 통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불교의 신앙
체계에서 일어나는 헤아릴 수 없는[不思議] 영험을
‘감통’(感通)이라고 풀이하여 이를‘감응’(感應)과
같은 의미로 파악하였다. 반면 찬녕(贊寧, 918~999)
은『송고승전』「감통」편의 의미를 수행의 계위에서
최종 단계인 증과(證果)로 풀이하였다. 그는“우리
교법 가운데에서 신해행증(信解궋證)으로써 준거를
삼아보면「역경」과「전법」은‘믿음의 일으킴’[生
信]에, 「의해」와「습선」은‘이해의 자각’[悟解]에,
「명률」과「호법」은‘실행의 닦음’[修궋]에, 「신이」
와「감통」은‘깨침의 과위’[果證]에 가깝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도선은 감통 혹은 감응에 대한 인식이
남달라 출재가에게 삼보의 이로움을 널리 알려 미혹
하고 깨달은 이 모두가 믿음을 내도록 하기 위해
『집신주삼보감통록』(集神州三寶感通걧) 지었으며,
만년에는 자신의 감통 체험과 세인들의 감통에 대한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도선율사감응록』(道宣괹師
感應걧)을 지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이후 불교사
를 감통사관(感通史觀) 혹은 감응사관(感應史觀)으
로보게 하는 근거가되었다.

2. 주체와 사례의 다양성
일연은 중국 양당송(겳唐宋) 삼대(三代) 고승전의

편재를 의식하면서『삼국유사』를 편찬하기는 했지
만 그보다 훨씬 자유롭고 독자적인 체재로 구성하였
다. 그는「감통」편을 편재하면서 도선의 감응사관
혹은 감통사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승려 중
심의 체재로 이루어진 삼대 고승전과 달리 작용[感]
의 주체와 반응[動]의 사례가 훨씬 더 다양하다. 뿐
만 아니라 작용의 주체가 이동하고 반응의 사례가
증폭되기도 한다. 먼저 일반인들이 주체인 경우를
살펴보자. 즉‘선도성모 수희불사’조에서는 안흥사
에 머물던 지혜(智惠) 비구니가 불사에 착수하지만
점차 그의 불사에 감응한 선도산 신모(娑蘇)로 감통
의 주체가 이동하고 있다. ‘욱면비 염불서승’조에
서는 귀진(貴珍) 아간이 선사(善士) 수십 인과 서방
왕생을 기약하며 염불 수행을 발의하지만 이들보다
그의 집 여종인 욱면이 먼저 왕생하게 된다. ‘진신수
공’조에서는 효소왕(孝昭王)이 몸소 남루한 옷을
입은 승려에게 공양을 하며‘누구에게도 국왕이 직
접 불공하는 재에 참석했다고 하지 말라’고 하자 도
리어 비구는‘폐하도 진신석가에게 공양했다고 얘
기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주체가 진신석가의 화현
인비구로이동하게된다.
‘김현감호’조에서는 흥륜사의 탑돌이에 나선 청
년 김현(金現)이 처녀로 변한 호랑이를 만나 정을 나
누고 인간과 동물의 소통의 길을 열고 있다. 하지만
하늘의 처벌을 두려워한 오빠들이 달아나자 호녀(虎
女)는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며 이는 낭군의 경사요,
호랑의 부족의 복이며, 나라 사람들의 기쁨 등 다섯
가지의 이익이 있게 된다며 자신을 죽인 뒤 저를 위
하여 절을 세우고 불도를 강론하여 좋은 과보를 얻

는데 도움이 되어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고뇌하던
김현은 호랑이를 잡아 벼슬에 오른 뒤 그녀를 위하
여 호원사(虎願寺)를 세우고『범망경』을 강론하여
호랑이의 저승길[冥遊] 을 인도함으로써 호랑이가
제 몸을 희생하여 자기를 성공하게 한 은혜에 보답
하였다. 이 설화는 당시 신라인들의 생명관과 신앙
관을 잘보여주고있다.
승려들이 주체가 된 예들은 다음과 같다. ‘광덕 엄

장’조에서는 도반이었던 광덕이 먼저 왕생하자 남
은 엄장이 광덕의 처와 부부가 되어 동침을 청하자
관음(觀音)의 응신(應身)인 아내가 욕망을 절제하고
수행을 권유한다. 관음의 응신으로 화현한 광덕의
처는 향가「원왕생가」를 지어 법장보살이 48대 서원
을 이루고 아미타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되묻고 있다. 이 조목의 주체는 광덕과 엄
장으로 출발하지만 점차 그들의 아내로 주체가 이동
하고 있다. ‘월명사 도솔가’조에서는 4월 초하루에
두 해가 나타나 열흘 동안 사라지지 않자 월명이 부
름을 받고 미륵보살에게 지극한 덕과 지극한 정성을
드렸더니 해의 변괴가 사라졌다. 월명은 일찍이 죽
은 누이동생을 위하여 향가를 지어 재를 올리자 홀
연히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더니 종이돈을 날려 올라
가서쪽으로사라지게한효험이있었다.

3. 향가의 주력성과 감통의 인과
‘융천사 혜성가 진평왕대’조에서는 신라 세 화랑
의 무리가 금강산에 가려고 하는데 마침 혜성이 나
타나 심대성(心大星)을 범하자 낭도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여 그 여행을 그만두려 하였다. 이 때 융천사
가 향가를 지어 부르자 혜성의 변괴가 즉시 사라지
고 일본 군사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 도리어 경사
가 되었고 대왕이 크게 기뻐하여 화랑들을 금강산에
보내어 노닐게 하였다. 「감통」편에는『삼국유사』에
실린 14편의 향가 중 모두 4편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 편에 실린「도솔가」와「제망매가」, 「원왕생가」,
「혜성가」는 모두‘주력’(呪力) 혹은‘주술’(呪術)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도솔가」는 두 해를 물리치
고,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를 감응케 하고 있으며,
「원왕생가」는 엄장의 정욕을 물리치고 정진하게 하
며, 「혜성가」는 혜성의 변괴를 물리치게 하고 있다.
향가는 신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즐겨온 친근한 노래
였다는 점에서‘감통’혹은‘감응’과 긴밀하게 상응
하고 있다.
‘경흥우성’조에서는‘국가의 원로’이자‘나라의
스승’인‘국사’(國師) 즉‘국로’(國걛)였던 경흥이
늘 흰 말을 타고 출근하자 행색이 초라한 거사로 화
현한 문수보살이 나타나 깨우침을 주자 이후부터 다
시는 말을 타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당시 신라 사
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최고위층 승
려들의사치에대한 질책이반영된것이다.
‘선율환생’조에서는『대반야경』을 펴내기를 발

원한 선율의 일화가 전해진다. 선율이 일을 다 마치
기 전에 저승으로 잡혀갔으나 저승의 관리로부터 돌
아가 그 일을 마치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온다. 선율
은 죽은 지 15년이 된 여인의 청원에 의해 기름으로
등을 밝히고 베를 팔아 불경을 반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여인을고통에서벗어나게했다고한다.
‘정수사 구빙녀’조에서는 눈이 많이 쌓인 어느
겨울날 한 가난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얼어 죽어가
자 정수법사가 여인에게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벌거
벗은 채로 절로 달려가 거적으로 몸을 덮고 밤을 세
운 일화가 전해진다. 정수법사는 한밤중에 하늘에서
대궐 뜰에 소리쳐 외치기를‘황룡사의 승려 정수를
마땅히 왕사로 봉해야 할 것이다’고 하자 왕은 그를
맞이하여 국사(國師)로 책봉하였다. 이들 이야기는
모두선인(善因)에 따른 선과(善果)라고 할수있다.  

이처럼「감통」편에는 불교의 인과론에 기반한 이
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작용이 있어야 반응이 있
듯이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몸으로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고 굴레에 갇혀
있는 것을 풀어주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고 내
가 가진 것을 나눠 주며,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지 말
고 몸과마음을청정하게하는 것이다.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하며,

이간질을 하지 말고 한결같은 말을 하며, 허황된 말
을 하지 말고 진솔한 말을 하며, 욕지거리를 하지 말
고 고운 말을 하는 것이다. 생각으로는 탐내지 말고
만족을 알고, 성내지 말고 온화하며, 어리석지 말고
슬기로워 져야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 있는 열 가지 좋은 행위를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는다. 
『삼국유사』「감통」편의‘감응’은 이러한 불교의
인과론에 의한 작용과 반응의 상호관계에 의해 이루
어진것들이라고할수있다.
여기에서는 신라 왕실 주변의 귀족불교 혹은 왕실

불교와 달리 서민불교 또는 대중불교의 지향이 담겨
있다. 배타적 권위로 휘두르는 불교가 아니라 상호
적 관계로 맺어가는 불교, 골품이나 계급이라는 껍
데기를 우선시 하는 불교가 아니라 능력과 인품이라
는 알맹이를 주요시 하는 불교, 완장과 권력으로 어
깨에 힘이 들어간 불교가 아니라 겸허와 하심으로
온몸을던지는불교를제시하고있다. 
그리하여 보통 사람들과 함께 이루고 함께 나누는

사회, 자기가 이룬 만큼 자기가 얻는 사회에서 진실
한 믿음과 치열한 구도가 이루어지는 신라사회를 꿈
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재래신앙과
불교신앙의 습합, 지체와 격식을 뛰어 넘은 삶의 체
득, 중생을 제도하는 이름없는 승려의 보살행, 변괴
와 간난을 물리치는 향가를 지은 이들을 통해 신라
사회가꿈꾸었던이상향을담아내고있다. 
고려의 일연은 신라사회의 이러한‘감동’과‘신

통’을『삼국유사』속에서 재현하면서 고려사회 속
에신라사회의감통을재현하고싶어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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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만의영험함을풀어내

출재가체험으로세인감동

다양한사례로사회반영

선인선과인과법따라

계급초월능력중시강조

당시신라사회이상향나타내

일연스님이저술한〈삼국유사〉. 이중감통편은신앙의감동으로세상을움직인일화를담고있다.


